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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

년 월 일 화2018 5 29 ( )

사랑의 아버지 하나님

지난 밤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 품에 안으시고 안식을 주시며 이 아침 신선한 공기를 우, , 

리 코 끝에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 . 

살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주옵소서, .

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

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, , 

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릴수 있는 아브라. ! 

함의 거룩한 성품 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때에 허락하실 은혜와 기쁨을 소망하며  ‘ ’ , 

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제자되게 하옵소서.

새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

새문안교회 번째 새성전을 견고하게 계획대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하옵기6 . 

는 새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주님의 신비로우심과 아름다우심 을 드러내게 하 ‘ ’

시고 광화문 일대와 대한민국을 비추는 영적 등대요 하나님 나라 구현의 사명 잘 , , 

감당하는 어머니 교회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문안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. 

안에서 꽃피게 하시고 소생되는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.

도우시는 하나님

오늘도 담임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해 주옵시며 동역하, 

시는 교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선하신 은혜를 충만히 입혀주옵소서 특별히 이 . 

나라와 이 민족을 도우시사 시시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속에 두려워하며 의지할 곳을 찾기, 

보다 오직,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만을 굳게 붙잡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 , 

서.

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, . .




